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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6.(화) 08:00 배포 2026. 10. 6.(화) 08:00

천여 종의 글꼴 개발, 한국어 세계화 등 한글 및 한국어 
발전에 힘쓴 이들에게 ‘2026년 한글발전유공’ 포상

- ‘2026년 한글발전유공’, 개인 8명과 단체 2곳을 포상 대상자(기관)로 선정
- 10. 9.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는 58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한글과 한국어 발전에 힘쓴 

개인 8명과 단체 2곳을 ‘2026년 한글 발전 유공’ 포상 대상자(기관)로 

선정했다. 포상은 10월 9일(금)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서울 종로구)에서 

열리는 ‘58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 진행한다.

  올해 수상자(기관)들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한글 글꼴을 다채롭게 만들고, 

훈민정음의 제자 원리를 연구하는 한편, 세계 각지에 한국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터전을 마련해 왔다. 문체부는 이들의 공로를 기려 은관문화훈장 1점, 옥관

문화훈장 1점, 문화포장 2점, 대통령 표창 3점, 국무총리 표창 3점을 수여한다.

 은관문화훈장, 한글 글꼴 가능성을 넓힌 고 석금호 대표에게 추서

 옥관문화훈장,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에 헌신한 백태현 부총장이 수훈

  은관문화훈장은 고 석금호 산돌 대표에게 추서한다. 고인은 한글 서체의 

독자적인 개발과 보급을 위해 글꼴 회사 산돌을 설립하고, 40여 년간 1천여 

종의 한글 글꼴을 개발·보급했다. 컴퓨터 환경에서 한글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한글의 문화예술적 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옥관문화훈장은 백태현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부총장이 수훈한다. 백태현 

부총장은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과 고려인 연구에 힘썼다. 키르

기스스탄 내 한국대학 2곳의 설립을 주도하고 국제협력 선도대학사업 등을 

통해 교육 기반을 확충하며,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를 키우는 데 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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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민정음 연구부터 해외 교육 현장까지 한글의 가치를 이어온 공로 인정

  문화포장은 ▴미국 현지 재외동포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과정을 개발해 

한글 교육의 기반을 다진 재미한국학교동중부협의회 조수진 회장과 ▴훈민

정음 음성학 저술과 훈민정음 제자 원리에 관한 융·복합 연구 등으로 한글의 

학술적 가치를 널리 알린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최홍식 회장이 받는다.

  대통령 표창은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아오모리 대회를 개최해 일본 

동북지역에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확산한 히로사키 대학 이영준 교수, 

▴우즈베키스탄 재외국민 자녀를 대상으로 한글과 민족정체성 교육을 이어온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 ▴한국어 교육과 한글학교 지원, 문학 번역, 장학 

교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호주에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우고 연구하는 

기반을 넓힌 국립호주대학교 한국학연구소에 수여한다.

  국무총리 표창은 ▴한국어 웅변의 보급에 힘쓰고 세계한국어웅변대회를 

30개국이 참여하는 국제 교류의 장으로 성장시킨 한국스피치웅변협회 

김경석 회장, ▴발트 지역 최초의 세종학당장을 맡고 리투아니아 최초의 

한국학 학사과정을 개설해 현지 한국어·한국학 발전에 기여한 미콜라스 

로메리스 대학교 로라 타모시우니에네 부교수,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내 

한국어 교육의 초대 책임자로서 한국어 과정을 신설하고, 부전공 과정을 

제도화하는 등 현지 한국어 교육의 저변을 넓힌 지서원 부교수에게 수여한다.

  문체부 명수현 문화정책관은 “한글이 일상에서 다채롭게 쓰이고 세계 

곳곳의 배움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수상자들의 오랜 노력이 있었다.”라며, 

“문체부는 한글의 가치를 가꾸고 한국어를 배우려는 사람들을 잇는 교육과 

교류 활동을 꾸준히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한글발전유공 수상자 명단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은희 (044-203-2531)

국어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홍주원 (044-203-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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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붙임  2026년 한글발전유공 수상자 명단
 

□ 훈장 2명, 포장 2명, 대통령 표창 3명, 국무총리 표창 3명

훈 격 성명(나이) 소속(직위) 공적 요지

은관
문화훈장

고(故) 석금호 전(前) ㈜산돌
(이사회 의장)

일본 식자를 수입해 글꼴을 사용하던 현실에 분개해, 
천여 종의 한글 글꼴을 개발·보급하여 한글의 문화예술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함.

옥관
문화훈장

백태현
(65세)

중앙아시아
한국대학
(부총장)

약 30년간 중앙아시아 지역 대학에서 한국어 교육과 
고려인 연구에 헌신하고, 현지 한국대학 설립 등 차세대 
한국학 전문가 양성과 한글 세계화에 기여함.

문화
포장

조수진
(56세)

재미한국학교
동중부협의회 

(회장)

28년간 한글 정신과 발전 확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한글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등을 통하여 한글의 우수성을 
선양하고 한글 보급과 발전에 기여함.

최홍식
(73세)

(사)세종대왕
기념사업회

(회장)

(사)세종대왕기념사업회 등 한글단체 임원으로 활동하고, 
훈민정음 음성학에 관한 논문과 저서, 연구과제 등을 통해 
한글 연구에 기여함.

대통령
표창

이영준
(58세)

히로사키대학
(교수)

‘05년부터 ’25년까지 총 2,100여 명이 출전한 ‘함께 
말해봐요 한국어’ 아오모리 대회를 21년간 개최하여 일본 
동북 지방에서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 확산에 기여함.

호주국립대학교
한국학연구소

-
대양주 유일의 한국어 전공 과정을 제도화하고, 9년간 
한글학교 지원과 문학 번역 워크숍 및 장학 교류 프로그
램을 운영하며 호주 내 한글문화 발전에 기여함.

타슈켄트
주말한글학교

-
1997년부터 주말한글학교를 운영하며 매년 한글 
백일장 개최와 우수작 문집 발간 등을 통해 우즈베키
스탄 내 한글발전에 기여함.

국무총리
표창

김경석
(67세)

(사)한국스피치
웅변협회
(회장)

세계한국어웅변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해외 
교육기관과의 교류·협력을 확대하여 한국어의 
세계화 및 국위 선양에 기여함.

로라 
타모시우니에네

(69세)

미콜라스 
로메리스대학교

(부교수)

발트 지역 최초 세종학당의 학당장으로 재직하며 학당 
우수상을 2회 수상하고, 리투아니아 대학 내 최초 한
국학 학사과정을 개설하는 등 한국어 및 한국학 발전에 
기여함.

지서원
(50세)

싱가포르
국립대학교

(부교수)

싱가포르 국립대에 연간 1,000명 이상이 수강하는 
한국어 과정을 설립하고 한국어 부전공 학위를 제도화
하여 현지 인재 양성과 공공외교에 기여함.


